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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related to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s: Students in 4-year nursing colleges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a self-reported survey (n=283).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academic 
integrity, social integrity, institut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and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oint-biserial correlatio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uncover association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persistence 
related factors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Results: Eleven percent of participants showed 
plan for taking off or drop-out, labeled as possible attrition grou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academic integrity, social integrity, institute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was found between attrition and persistence 
group. Academic attrition intention was lower in students registered in private school, age ≥21, and 
4th grade.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as higher in students with higher satisfaction in nursing 
as a major and higher academic integrity.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not only personal factors 
but also institute related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Therefore, institute related factors need to be reflected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securing nursing students and nursing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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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있어 인력의 확보는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요구에 중요하며, 간호학
생이 미래의 간호 인력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과정을 완료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간호 인력 양성에 필수적(Gaynor, et al., 2007)이
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 및 기대 수명의 증가
로 간호 인력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실정
으로(Gaynor, et al., 2007), 간호학생의 학업탈락
은 간호 인력의 수적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궁극
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간호학과 학
업탈락률은 25-30%에 육박한다(Crombie, Brindley,
Harris, Marks-Maran, & Thompson, 2013).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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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대학생의 학업탈락률은 교육부 통계 ‘연도별·
계열별 4년제 대학교 자퇴율’에 따르면 2011년
2.0%, 2012년 2.1% 등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
며(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2013), 대학재적 학생수 대비 일반 휴학생 비율이
2009년에서 11년까지 3년간 17% 이상이다(Higher
Education in Korea, 2012). 한국의 경우 간호학과
별도의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다른 전공
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으로 학업탈락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관련 영향요인
을 탐색하는 활동은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간호교
육기관의 학생 유지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학업탈락(attrition)은 자퇴와 동일한 의미의 중
도 탈락, 휴학, 이동, 학업 중단 등을 모두 포괄하
여 “대학에 재학하던 학생이 일시적으로 어떤 소
속 학교도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Kim, 2008).
학업지속(retention) 의향은 학업탈락(attrition) 의
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생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
향으로 학생의 실제 학업지속 또는 학업탈락 결
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실제 학업지속여부를 가
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Cabrera, Nora & Castaneda, 1992).
학업지속의향은 다른 많은 영향요인들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크게 개인적, 상호작용적,
대학만족도, 가정의 지원 등으로 나뉜다. 개인적 요인
은 학생의 성별, 연령, 인종 등 개인 특성 요인 등을
말하며(Kim, 2010), 간호학생의 경우 여성이거나 유
색인종일 때, 또는 입학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을 지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Urwin, et
al., 2010). 상호작용적 요인은 학생이 대학에서 이룬
학업 성과와 지적 발달, 또는 이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을 의미하는 학문적 통합과 학생이 동료 및 교수 등
대학의 사회적 체제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그 상호
작용의 질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의미하는 사회적 통
합을 포함하며 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
자는 학업탈락을 하게 된다(Tinto, 1975). 간호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교수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교우 관
계, 임상실습지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근무자의 학생
에 대한 태도, 학생의 요구에 반응 등이 학문적, 사회
적 통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lossop, 2001;
Urwin, et al., 2010). 대학 만족도는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소비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교육 기관의 형식적 구조, 교
육지원체제, 대학 이미지 및 환경 등을 포함하며 이
는 학생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학생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학업 지속 유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0). 간호학생의 경우 안전하고
허용적인 실습 환경의 확보, 부속 병원 보유 여부, 학
위과정(전문학사 대 학사) 등이 대학 만족도와 관련
이 있다(Urwin, et al., 2010). 가정의 지원은 사회구
조적 접근 및 경제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요인으로서
가정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및 물리적 지원을 말하며
대학생활에 드는 직․간접비용, 자원의 안정성, 아르
바이트와 학업병행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 간호학
생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학비 보조금의 부재 또는
부족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 기숙 시설 부족, 학업
과 일의 병행 등이 간호 학생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rwin, et al., 2010).
이와 더불어 간호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의 학
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받는 요인 외에 간호사가 전
문직이라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직업이 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전문직 정체성이 학업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Deppoliti, 2008). 실제
간호학생은 이미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
을 한 상태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
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
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후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결국 이직을 선택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04). 간
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간호에 종사하는 집단 내
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 지식, 신념, 술기를 일컫
는 것으로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Weis & Schank, 2009), 간호사의 직무 만족
과 양질의 간호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
으로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고 간호 전문직의 발전
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Lee, Choi,
& Lee, 2008). 간호 정체성은 학생 시절부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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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간호
학생으로서 양질의 간호정체성 함양은 학생 신분
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로 성공적인 이행에
필수적이나 이의 결핍은 간호 학생으로 하여금 학
업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Deppoliti, 2008).
국내에서 학업지속에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
한 연구는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Kim, 2008), 원격교육 또는 사이버 수업 학습자
(Kim, 2008; Ha & Im, 2010)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 간호 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으며, 간
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종은 학교 적응
또는 학교적응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등(Lee,
Moon, & Park, 2013; Lee, Kim, & Chu, 2013)으
로 어떤 변수가 간호 학생의 학업지속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
다. 국외에서 간호 학생의 학업 지속관련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Crombie, et al., 2013,
Gaynor, et al., 2007) 상이한 대학 시스템 및 간
호교육과정으로 인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요
인이 있어 일반화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
과 그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대학
적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업
탈락이 발생한 후의 사후 처리보다는 잠재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학생 또는 탈락할 위기
에 처한 학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기관의
차원에서 학업지속을 위한 촉진적 방안 마련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지속의향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학업지속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 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파악한다.
  나. 간호 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따른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간호 전문직 정체성, 일반적 특성의 차
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영향요
인을 규명하여 학업지속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4년제 간호대학 1-4학년
학생이다.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간
호학 개론 등의 간호학 전공과목에 1학기 이상
노출되었으며 자료수집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간
호학생으로 근접 모집단은 K시, D시, T시 소재
각 1개 4년제 간호학과 1-4학년에 재학 중인 학
생이며, 각 학년의 비율을 동일하게,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일반적인 비율 10%를 고려하여 표집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의 계산
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p)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공식(Peduzzi, Concato, Kemper, Holford, &
Feinstein, 1996)을 따랐으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
로 최근 3년간 대학재적 학생수 대비 일반 휴학
생 비율(Higher Education in Korea, 2012)을 올림
한 수치인 p=0.18 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5개를 포
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최소한 277명으
로 계산되었고 여기에 무응답률 20%를 고려하여
333명으로 산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간대IRB
2013-0044-1)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지와 별도
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의 익명
성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참여 의사가
없을 때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한 동의서를 배부하였으며, 자발적 동의를 받고
조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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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가. 학문적 통합성
학문적 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Kim(20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학
습 습관 9문항, 지적 관심 4문항, 기초학습능력 6
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Likert 7점 척도로 '완전 부정' 1점에서 '완전
동의'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문적 통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Kim, 20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63이었다.
나. 사회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은 Kim (2010)이 개발한 도구로
개방성 4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 10문항, 교수
와의 상호작용 10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7점 척도로 '완전 부정' 1점에서 '완전 동
의'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통합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Kim, 20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76이었다.
다. 대학 만족도
대학만족도는 Kim (2010)이 개발한 도구로 교
육지원체제 9문항, 대학 이미지 및 환경 5문항, 대
학에서 개인 발달 경험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
구는 Likert 7점 척도로 '완전 부정' 1점에서 '완
전 동의'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Kim, 20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95이었다.
라. 가정의 지원
가정의 지원은 Kim (2010)이 개발한 도구로 가
정의 정서적 지원 3문항,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의 어려움 3문항, 대학생활 직간접 비용 재정적
자원의 안정성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7점 척도로 '완전 부정' 1점에서 '완전 동
의'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지원이 높음
을 의미한다. Kim (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이었다.
마. 간호 전문직 정체성
간호 전문직 정체성은 Weis와 Shanck (2009)가
개발하고, Moon, Kim, Kim, Kim과 Lee (2013)가
번역한 Korean version of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Revise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의 옹호 3문항, 공헌
3문항, 혁신 7문항, 전문직관 5문항, 인간 존엄성
8문항의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 전문직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4
학년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93 (Moon, et al., 201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였다.
바. 학업지속의향
본 연구에서의 학업지속의향은 학업지속가능 집
단과 학업탈락가능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의
휴학 계획 여부 및 자퇴 계획 여부에 따라 "그렇
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위 문항 중 하
나 이상에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학업탈락가능
집단으로 분류되며, 그 사유에 있어 군 입대를 포
함한 부득이한 사유로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 일반적 특성
문헌고찰(Kim, 2008; Kim 2010, Urwin, et al.,
2010)을 통해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학년, 연령, 성별, 현재
대학교 성적, 학교 설립 유형, 간호학과 지원 동
기, 아르바이트 여부, 가족으로부터의 등록금 지
원 비율, 간호학 전공 만족도, 현재 건강 상태 등
을 일반적 사항에 포함하였다. 남학생들이 주로
군 복부 후 3학년(만 21세)에 복학하는 추세를 반
영하여 연령을 만 21세 전후로 구분하여 학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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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3)

























High employment 87 30.7
Others(hish school scores, etc.) 41 14.6
Having part time job(s)
Yes 43 15.2
No 231 81.6
No Answer 7 3.2













Satisfaction in Nursing as
Major 3.72 .82
Perceived Health Status 3.06 .76
별도로 조사하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
지 해당 대학 학생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한 뒤 학
생들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배부된 333부의 설문지 중 320부
가 수거되어 9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설문 내용이 불충실한 31부,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및 자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6부를
제외한 2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였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 지속 의향
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간호학생의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간호 전문직 정체성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χ2 test, t-test를 시행하였으며, 학
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윤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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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n't Fit Oneself/Transfer to Other School/Major 18 (58.1)
Financial Instability 3 (9.7)
Poor Health Status 0
Others 10 (32.3)
Drop-out*
Doesn't Fit Oneself/Transfer to Other School/Major 2 (40.0)
Financial Instability 2 (40.0)
Poor Health Status 1 (20.0)
Others 0
*Duplicated answers from respondent with stop-out plan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27.6%, 2학년
이 23.7%, 3학년 21.9%, 4학년이 26.9%였으며, 연
령은 만 20세 이하가 47.3%, 만 21세 이상이
52.7%였고, 여성이 90.5%였다. 대상자의 현재 대
학교 성적은 A가 30.4%, B+이 36.4%를 차지하였
다. 학교의 유형은 사립이 62.2%를 차지하였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30.7%였고
적성에 맞음이 30.0%로 뒤를 따랐다. 대상자의
15.2%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72.1%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7.1%가 본인 스스로, 6.4%가 장학금 수혜로 등록
금과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90% 이상을 충당
하고 있었다. 전공과목으로의 간호학 만족도는 5
점 만점 중 3.72±.82였으며, 본인이 지각하는 현재
건강상태는 5점 만점 중 3.06±.76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학업지속의향 유무와 종류 및 이유
휴학(stop out) 또는 자퇴(drop out) 계획이 있
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11.0% (n=31)가 학업탈락
가능 집단으로, 휴학이나 자퇴 계획이 없다고 대
답한 89% (n=252)가 학업지속가능 집단으로 분류
되었다. 학업탈락가능 집단으로 분류된 대상자의
100% (n=31)에서 휴학 계획이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이 중 5명(18%)은 휴학 뿐 아니라 자퇴 계획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휴학 사유로는 적성 부적
합 및 다른 학교나 전공으로 이동이 58.1%가 가
장 많았으며, 자퇴 이유로는 적성 부적합 및 다른
학교나 전공으로 이동과 경제적 불안정성이 각 2
건을 차지하였다 <Table 2>.
3. 대상자의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대
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간호 전문직 정체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향 차이
학문적 통합성(t=-5.32, p=.<000), 사회적 통합성
(t=-2.88, p=.006), 대학 만족도(t=-2.08 p=.039), 가
정의 지원(t=-3.61 p=.001)에 대해서는 학업지속가
능 집단과 학업탈락가능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 전문직 정체성(t=-.29, p=.771)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일반적 특성 중 학년(χ2=12.05, p=.001), 연령(χ
2=12.62 p<.000), 성별(χ2=3.67, p=.05), 학교 설립유
형(χ2=8.16, p=.004) 및 전공 만족도(t=-2.62,
p=.009)에 따라 학업지속가능 집단과 학업탈락가
능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3-4
학년인 경우,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남성일
경우, 학교의 유형이 사립일 경우, 전공으로서의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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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grity 4.03±0.53 4.58±0.70 -5.32 <.000
Social Integrity 4.12±0.49 4.40±0.67 -2.88 .006
Institute Satisfaction 3.63±0.83 4.00±0.96 -2.08 .039
Family Support 5.04±0.66 5.51±0.87 -3.61 .001
Nursing Professional Identity 3.96±0.49 3.94±0.47 -.29 .771
School Year
1-2 25 (8.8) 120 (42.4)
12.05 .001
3-4 6 (2.1) 132 (46.6)
Age
≤20 24 (8.5) 110 (38.9)
12.62 <.000
≥21 7 (2.5) 142 (50.2)
M/F*
Female 31 (11.0) 225 (79.5)
3.67 .050
Male - 27 (9.5)
Type of School
Public 19 (6.7) 88 (31.1)
8.16 .004
Private 12 (4.2) 164 (58.0)
Satisfaction in Nursing as Major 3.35±0.80 3.76±0.82 -2.62 .009
*Fisher's exact test for expected frequency <5
<Table 4>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Model
Variable Categories B OR CI(95%) p
Academic Integrity .84 2.31 1.12-4.59 .027
Social Integrity .11 .84 .32-1.85 .828
Institute Satisfaction .25 1.22 .42-2.42 .430
Family Support .34 1.30 .92-2.30 .102
Professional Identity .97 .93 .82-1.22 .092
School Year
1
2 .31 .69 .29-1.64 .481
3 1.04 .34 .14-1.20 .059
4 2.29 .05 .01- .47 .009
Age
≤20
≥21 1.28 .28 .11- .69 .006
Type of School
Public
Private 1.02 .34 .15- .77 .027
Satisfaction in
Nursing as a Major
.52 1.68 1.50-5.57 .049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
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및 간호 전문직
정체성과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학년, 연령, 학교 설립 유형,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
는 학업지속의향 유무이며 통계처리를 위하여 학
업지속가능 집단은 1, 학업중단가능 집단은 0의
값을 투입하였다. 간호 전문직 정체성의 경우 비
록 학업지속가능 집단과 학업중단가능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문헌고찰 상
영향요인으로서 지지가 되는 부분으로 모형 구축
의 목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
지속의향은 학문적 통합성이 1점 상승할수록
231% (95% CI=1.12-4.59),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1점 상승할수록 168% (95% CI=1.50-5.57) 증가하
전윤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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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에 비하여 4학년
이 5% (95% CI=.01-.47), 연령이 20세 이하보다
는 21세 이상일 경우 28% (95% CI=.11- .69), 사
립학교보다는 국립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34%
(95% CI=0.15-0.77) 학업지속의향이 더 높았다
<Table 4>.
Ⅳ. 논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조
명하고 일반적 특성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
된 학업지속 관련요인 중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중 학업탈
락가능 집단으로 확인된 인원은 전체의 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휴학 또는 자퇴 계획을 포함한
측정 결과였다. 한국의 경우 간호학생의 학업탈락
률을 보고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어 정확한 비교
가 불가능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학업을 중단한
인원의 비율이 아닌 계획을 지닌 인원의 비율이
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있어 추적조사를 통
해 실제 학업탈락가능 집단으로 분류된 인원들이
중도탈락을 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또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국
내 대학생의 학업탈락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
서 학업탈락에 포함한 학업중단 관련 현상을 엄
밀히 구분하지 않고 그 포함의 범위가 다양하여
본 연구결과를 대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실제로
각 과정 및 학위에 따른 학업탈락 계산에 공통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학업탈락이 대학이나 학과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이것의
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Dodge,
Mitchell, & Mensch, 2009). 따라서 협회 차원에
서 간호학생의 학업탈락률 및 그 원인을 파악 및
공개하고 각 대학에서는 이 자료를 학생 유지를
위한 전략 개발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학업탈락가능 집단 중 부적합 및 다른 학교나
전공으로 이동이 휴학(58.1%) 및 자퇴(40%) 계획
의 주된 이유였으며, 전공으로서의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OR: 1.68, 95% CI=1.50-5.57) 것이 로지스틱 분
석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간호학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간호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
이라는 선행연구 결과(Urwin, et al., 2010; Aiken,
et al., 2001)와 일치한다. 전공 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에 비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의 평가 산물로서 학업 지속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
육 기관은 학습자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켜 다
음 학기 등록 뿐 만 아니라 학위 취득까지 이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연령, 성별, 학
교 설립유형에 따라 학업지속가능 집단과 학업탈
락가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중
학년, 연령, 학교 설립유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해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후에도 학업
지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지속의향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인 것으로 밝혀
졌다. 학년의 경우 두 군간 비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1학년에 비
하여 4학년이 학업지속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학
생의 감소가 1학년 동안 또는 그 이후 곧바로 일
어난다는 Tinto의 진술(1975)에 의해 지지되는 부
분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다른 학년에 비해
4학년 만이 유의하게 나온 것은 4학년의 경우 조
사시점이 2학기 중반으로 졸업 및 취업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의 경우 만 21
세 이상이 만 20세 이하보다 학업지속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한국의 학제 특
성상 대부분의 저학년 대학생이 만 20세 이하의
연령분포를 이루기 때문으로 저학년이 고학년보
다 학업탈락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 동일한 원인
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은 대상자의 학년 및 연령
관련 특성은 중재를 통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도 저학년의 학생 유지를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설립 유
형은 사립학교가 국공립에 비해 학업지속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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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구분 짓는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
에서는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만족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의 원인으로 조사 대상 학
교 중 국공립에 해당하는 한 학교가 다른 두 사
립 학교에 비해 정시배치표 상의 학과 순위가 높
은 것의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대학 입학 전 성적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학업
탈락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Moores, 1971;
Singh & Smith, 1975)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은 학업지속가능집단과 중도탈
락가능집단 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학문적 통합성 및 사회적 통합성의 경우 학
업 지속의향 뿐 아니라 실제 학업지속에 미치는 효
과가 모두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Sutton & Nora,
2008)가 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 한 후 학문적 측
면에서 경험한 다양한 것들에 학생이 어떻게 인식
하느냐에 따라 학문적 통합 여부가 결정되고, 사회
적 통합성은 공식적인 학문적 영역을 벗어난 동료
나 교수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따라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Tinto, 1975). 간호과의 경우
입학하면서부터 해부생리 등의 기초의학 및 기본간
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고 용
어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과 더불어 임상실습이
라는 특수한 교육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관리자나 임상실습지도자와의 갈등, 이질감 등
의 부정적인 경험(Urwin, et al., 2010)들로 인해 학
문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장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학업지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학
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별
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내
와 실습장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교수/지도자 멘토십 등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만족도는 학생의 대학에 대한 이미지 및
교육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대학 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oo, Choi, Yi, &
Yi, 2010)와 일치한다. 간호 학생의 대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의 명성, 교육 프
로그램의 질, 숙련된 임상지도자 보유 여부, 통학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 제도 등이(Eaton,
Williams, & Green, 2000; Glossop, 2001)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주로 학생의 기대
에 대한 교육 기관의 서비스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으로 간호 학생 보유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사정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의 지원은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생의 가정 배경이 좋을수록 대학과정을 계속 이수하
여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Kim (2008)의 주장과
일치한다. 실제 간호학생의 경우 경제적 문제 및 가
정 문제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해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Glossop, 2001). 한국 사회의
경우 개인이 대학 교육을 계속하는 데는 학비 등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며(Kim, 2008), 재정적 지원이
부모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Kim, 2010), 간호학과의 경우 학문의 특
성상 다른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높은 편
에 속하고, 이론수업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실습 일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시간
이 없어 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학업지속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군 비교
에서는 4가지 요인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서는 4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밝
혀졌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학문적 통합성만이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밝혀졌는데, 이는 4가지 요인 간의 높
은 상관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 정체성은 학업지속의향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Deppoliti (2008),
Worthington, Salamonson, Weqver와 Cleary
(2013)의 간호전문직 정체성과 간호학생의 학업지
속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상
반된 것이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교육이 간호
전문직관 등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Ham, Kim, Cho, & Lim, 2011), 본
전윤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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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조사 시기에 간호 인력 개편안 이슈로 인
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학교 안
팎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 노출 효과로 인해 간
호학을 지속하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이 지
각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되었기 때문
으로 추측된다. 한편, 간호사 스스로가 전문직 정
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간호의 전망적
인 미래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Park, Lee, & Gu,
2011) 평상시에도 간호학생 시절부터 전문직 정체
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간호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자를 선
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업 지속 의향을 자퇴나 휴학 계획
여부만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제 학업 지속 여부를
파악한 것이 아닌 그 의향을 파악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향요인이 실제 학업 지속 행
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간주하는 데는 제한사항
이 있다. 또한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전
공에 대한 만족도를 구조화된 설문이 아닌 단일
문항으로 파악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의향
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학업지속을 제고시키
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추출에 의해 3개
대학 1-4학년에 재학 중인 333명을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문적 통합성, 사회
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간호 전문
직 정체성, 학업 지속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수거되지 않은
13부와 불충실한 설문 37부를 제외한 283명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간호학생의 11.0%가 향후 자퇴 또는 휴학을 계
획하고 학업탈락가능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학
업탈락가능 집단과 학업지속가능 집단 간에 학문
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대학 만족도, 가정의
지원, 학교 설립 유형, 연령, 학년,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학문적 통합성, 학년, 연령,
학교 설립 유형,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가 대
상자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탈락의 문제는 그 동안 개인의 선
택, 결정,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개인 요인 뿐 아니라 대학 기관의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교과과정과 프
로그램에 반영하여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탈락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이에 대한 공통된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학문적 통합성 및
사회적 통합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없어 대학
차원의 간호학생의 학업 유지 중재 개발을 위해
서는 실증적 후속 연구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지속의향이 실제 학업지속행위로 이
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학업탈락을 하는 원인 외에 휴학이나 자퇴
를 했던 인원이 복학이나 재입학의 학업지속을 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진간호의 발전을 위해 간호사관
생도를 대상으로 본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을 제
언한다. 간호사관생도의 학업중도탈락률은 교육부
가 공시한 연도별·계열별 4년제 대학교 자퇴율
(Cho, 2013)과 비교하였을 때 ‘06～’11 평균 4.2%
로 전국 통계치를 크게 상위한다. 이들은 입학 후
학교를 나가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원 충원이 수
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군내 간호인력 확
보와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심도있
는 조명이 필요할 것이나,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학업지속의향 및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
하다. 간호대학과 군대라는 두 가지의 조직 특성
을 가진 간호사관학교생도에게 학업지속의향 및
영향요인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이외에도 내무생활 점
간호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영향요인 연구
군진간호연구 제 33권 제2호, 2015년 9월 / 97
수나 국가관 같은 사관학교만이 가진 고유한 특
성과 더불어 즉응력 등의 군사학 또는 군진간호
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된 요인을 통합적인 문
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생도 선발 계획 및 유지를 위
한 훈육프로그램 및 적응프로그램의 설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면 향후 우수한 군 간호인력 확보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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